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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용섭 상임위원 프랑스 산업부 루소 차관 면담,

- 네트워크 트레픽 망 중립성 해법 등 논의, -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월 일 화 오후 방통위를11 29 ( ) ,

방문한 프랑스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 의 뤽 루소(Luc ROUSSEAU)

차관과 면담을 갖고 네트워크 트래픽과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루소 차관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수요 폭증 문제에, 4G

직면하고 있다면서 유무선 통합에 관한 규제당국의 입장을 문의한 바․ ,

방통위 신용섭 상임위원은 한국은 과거에는 유무선을 구분하여 경“ ․
쟁시켜왔으나, 이제는 유무선 통합 형태로 가고 있으며 유무선 통,․ ․
합망의 경쟁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고 설명했다” .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루소 차관의

망중립성 질의에 신 위원은 한국에서도 그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 “

주도하에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인터넷기업 등으로 망중립성 포럼을, , ‘ ’

구성하여 논의 중이며 점차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 이라고 답했다” .

또한 루소 차관은 한국의 트래픽 급증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무선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문의Wibro



한바 신 위원은 한국에서는 지상파 도 앱을 통해 시청하고 있어 통신, “ TV

망의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둘다 꼭 필요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고LTE, Wibro ” , 무선

트래픽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의 대역폭을 주파수 정비320㎒

등을 통해 년 안에 폭으로 확장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10 668 ‘ ’㎒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이에 루소 차관은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고도화한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방송통신 기술과 정책방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신용섭 위원은 루소 차관 일행에게 직접 핸드폰으로 지상파,

서비스를 보여주며 국내 지상파 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호응DMB DMB 을

얻기도 하였다.

양측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하여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번 양자회담이 양국의,

방송통신 기업간 협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